
꼬빌리시교회 한국어 주일예배  

2023. 5. 14. 11:28- 부활절 여섯째 주일 

 

회중찬양 – 찬양팀 인도(11:15부터) 

 

예배의 초청 – 시편 31: 19,23,24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 아멘. 

 

여는 기도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감사찬송 – 통28[새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기도  

교회공동기도 

-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소서. 

- 전쟁과 재해의 현장에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내려주소서. 

-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이들과 함께하소서.  

개인기도  

대표기도: 장정임 집사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어린이시간 



 

교회소식 

2023년 공동체 주제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 깨어나라! 

1. 성도의 교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2. 다음 주일(5.21)에도 오전 11시 28분에 한국어예배가 있습니다. 11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3. 오늘 예배 후에 지하에서 식탁교제가 있습니다. 이후 교회학교 공과공부, 찬양연습, 청년부 성경모임이 

있겠습니다.  

4. 식탁봉사 순서표를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대표집사회가 있습니다.   

6. 금주 화요일(5.16) 오후 7-9시에 Let’s talk 영어성경교제모임이 있습니다. 

7. 금주 수요일에 성경모임(10:00/19:00)과 입교교육(17:00)이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8. 올해 교회의 밤은 6월 2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9. 다음 대표기도 순서: 서규성 이인선 문수진 한수연 김영만 주승민 김지영 정양숙 배우리 김주연 김동석 정태훈 김원석 여경화 

최소윤 예창열 박상훈 김명희 장정임  

 

성경읽기 -  마태복음 18:1-10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멧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설교 – “천국에서 큰 자”  

 

설교후 기도 – 설교자 

 

봉헌 – 통417[새] 큰 죄에 빠진 나를 / 헌금봉사: 서현, 김래현 

 



 

봉헌/목회기도 – 인도자 

 

영광찬송 – 통174[새196] 성령의 은사를 

 

 

축도 – 설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영접하며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